
■■박태균의 건강칼럼ㅣ눈물,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탈

우리 국민의 눈이 메말라 가고 있다. 최근 중앙대 용산병원 김재찬 교수팀이 18~

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이

중증(重症) 안구건조증환자다. 

특히50대여성은60%, 50대남성은40% 가량으로10명중4명이중증안구건조증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증 안구건조증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안드로겐(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눈물이 덜 만들어지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 뒤‘안구건조증이 그렇게 흔한 병인가?’, ‘나도 혹시 안구건조증이

아닌지…….’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안구건조증의 주증상은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눈이 뻑뻑하고 결막이 쉽게

충혈되는 것 등이다. 또 환자들은 형광등이나 햇빛 아래서 눈을 뜨기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하는데 빛∙바람∙연기 등 외부 자극에 반응해 특별한 이유 없이 눈물을

주르륵흘리는증상이일반적이다.

안구건조증은 눈물과 관련이 깊은 질환이다. 눈물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생긴다. 그러면 이제부터 눈물이우리 건강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알아보자.

눈물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너무 슬프거나 기쁠 때 나오는‘감정적 눈물’이다.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면 이 부류에 속한다. 둘째는 우리 눈을 늘 촉촉하게

적셔주는 눈물이다. 이를‘내인성 눈물’이라 한다. 셋째는 양파∙파∙마늘 등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자신도 모르게흘러 내리는‘반사적 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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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감정적 눈물’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다. ‘내인성

눈물’은 눈에 늘 고여 있다. 눈을 촉촉하게 하고, 눈에

달라붙은 먼지 등 이물질을 씻어주며, 눈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고마운 눈물이다. 눈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반사적 눈물’은 눈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 눈을

보호해준다.

눈물은 눈에서 분비되는 단순한 물이 아니다. 수분

외에 각종 영양소와 항생 물질∙항바이러스 물질이

들어있다. 눈물에든영양소는각막에영양을공급한다.

항생 물질∙항바이러스 물질은 각종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슬픈 영화를 볼 때 흘리는 눈물엔

스트레스 호르몬인‘에피네프린’과‘노르에피네프린’이

들어 있다. 혈관 수축 등 심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눈물샘에서 만들어지는 눈물은 각막을 부드럽게

덮어준다. 이것이 눈물막이다. 눈물막은 눈꺼풀을

부드럽게 깜박일 수 있도록 돕는다. 시력도

개선시킨다. 실제 각막은 거칠고 주름이 심하게 잡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물체를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눈물막이 고르게 덮여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의

PC 작업으로 눈이 말랐을 때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은

‘눈물막 효과’가 적어지기때문이다.

눈에 눈물이 모자라서(눈물의 분비가 적거나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한 결과) 생기는 병이 안구건조증이다.

최근엔 안구 표면에 가해지는 만성적인 자극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이라는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벼운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는 주성분이 물인

인공눈물을 하루 6번 이상 눈에 넣는 것이 좋다. 평소

물을 자주 마시고, PC 작업이 많은 사람은 눈을

의식적으로 자주 깜박이는 것도 방법이다.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60%로 맞춰 눈물의 과도한 증발을

막고,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찜질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먼지나 매연이 심한 곳에서 눈을 만지지

말고 보호 안경을 쓰며, 황사가 심할 때 콘택트 렌즈

대신안경을착용하는것도예방에 유효하다. 

그러나눈이건조하고뻑뻑하다고해서눈에인공눈물

대신 생리 식염수를 넣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눈에 꼭 필요한 성분까지 함께

씻어내 나중엔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생리식염수엔방부제가들어있지않아때로세균감염의

위험도 있다.

안구건조증과는반대로눈물이지나치게많이흐르는

것도 문제다. 이를‘유루증’이라 한다. 연령적으론

중년, 성별로는 여성에게 흔히 나타난다. 눈물샘에서

눈물이 과다 생성되는 것이 이 병의 원인이다. 또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은 눈물길을 통해 코로

빠져나가는데 이 길이 막혀있을 때도 눈물이 넘치게

된다. 

유루증은눈꺼풀염증∙각막염∙결막염은물론나아가

안구건조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평소 눈의 건강에

신경 써야 하겠지만 유루증이 발생하면 막힌 눈물관을

수술로 뚫어주거나 새로운 눈물관을 만들어 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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